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정성은  더 아름답다 (특히 받는 사람에게는)  4.3.
오늘은 성경죠크 시리즈 제 2탄이다.   일단, 오늘의 성경구절은 누가복음 21:1-4: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렵더라도 헌금을 드리자’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보통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감격적인 감동을 억누르시느라 힘들어하신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란 말인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도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평신도들은 목사님 시선에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쥐죽은듯 조용히 있게 되어있다.  보통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평신도를 내려다보시는 거룩한 얼굴에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년놈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요…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말입니다. ” 라는 표정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설교하실 적에는 목사님들께서도 시선 두는 곳을 조심해야지, 어느 장로라도 좀 길게 쳐다보았다가는 당장 ‘표적설교’한다고  ‘저눔시키’ 갈아 치워야된다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모든 현상이 위의 성경구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됬다고 믿는다. 위의 성경구절은  ‘어렵더라도 헌금을 드려야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과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야단치시고, 그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에 당하고 또 당한 과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시다. 근거는?  바로,  오늘의 성경 구절의  바로 위의 구절에 있다. 
“저희는 (서기관들-직업종교꾼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47)” 
원래는 연결된 두 구절인데,  요사이 성경에는 그 두 구절을 아에 챱터를 바꾸어서 멀찌감치 갈라 놓았다.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다.  그 두절을 사람들이 같이 연결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아에 챱터를 갈라 놓았을까?  그리고, 성경은 한구절씩 깊이 30분씩 음미하면서 읽어야된다고 자락을 깔아두었으니,  보통 평신도들이 위의 앞뒤 구절을 연결하여 읽는 것은 점점 그 가능성이 작아진다.  그러나, 이 그 두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으면, 필자의 주장이 약간은 이해가 가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과부와 직업종교꾼들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에게 아주 심하고도 부당하게 착취 사취 네다바이당하고 있는 개판적 현실을 개탄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렇게 당한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목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더 내라고 부추키신다? 그렇게 말도 안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된다.  
아마, 재산을 빼앗긴 과부는 ‘아에 이것도 처먹어라 엣다 이 도둑놈들아. 마지막 생활비 있으나 없으나 거지 신세는 마찬가지다.’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생활비도 던져넣어 버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직업종교꾼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너희 놈들은 너희 놈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식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 심정을 잃지않고 있는 그런 진득한 성격의 과부인지도 모른다. 어쨋거나, 예수님은 그 과부를 위로하고 달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더 내라고 부추키고 계신다? 푸하하하! 트럭에 치여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에 이것마저도 먹어라면서, 자전거로 그 누워 있는 사람을 타고넘는 일이 황당하다면, 전혀 똑같은 논리로,  종교꾼들에게 재산을 탕진한  과부에게 헌금을 더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가르침은 더 황당하다.  사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몰지각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이 과부에게 그 뒤 엄청난 축복을 내리셨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헌금!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낸 조그만 돈으로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이 얼마간이라도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따지고 보면, 세상에 돈만큼 드리기 쉬운 것이 또 어디있단 말인가?  필자는 헌금을 많이 할려고 작심한 사람이다.  (물론, 작심과 실행이 다르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겠지만 말이다)  그것은 그렇고,  오늘은 이 헌금 이야기를 좀 계속하자. 

After Tax Income의 십일조가 아니라, Pre-Tax Income의 십일조가 성경적(biblical)이라고 해석을 내려주시는 분들도 드문 드문 적지않이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의 십일조를 계속 ‘추가’ 십일조로 해석하여서 60-70%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즉, 10일조를 A라는 목적으로 쓰거나  혹 B라는 목적으로 쓰라고 말하는 성경구절들을, A용 10일조  그리고 추가로 B용 10일조로 바꾸어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10의 2조가 금방되고,  그렇게 서너번만 하면, 곧장 60-70% 까지 금방 갈밖에…
사실, 성경을 ‘문자그대로 따지면,’ 농산물과 그 부산물에 관해서만 10일조를 드리게 되어있다.  필자가  읽은바에 의하면, 성경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10일조가 언급되고 있지 않는듯하다.  그러니, 정~ 성경적으로 놀아볼려면, 농산물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10일조는 적용이 안된다고 말해야한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면, 농촌지역이 아니면 교회의 수입은 거의 제로가 되야 성경적이라 할 것이다…(뭐? 성경은 그렇게 문자그대로 읽으면 안된다고?  덱끼! 문자그대로 안읽으면, 그럼, 먹자그대로 읽자는거냐? 그러길레, 성경은 그 기본정신으로 읽어야지, 여기저기 테크닉을 피우면서 읽으면 안된다고 필자도 주장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가? 테크닉을 피우고 읽으면 바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어있응께 말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헌금은 ‘다른 사람’에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쓰라는 것이다. 간만에 식구들하고 밥도 사먹고, 술도 사마시고, 영화도 보고,…그러라는 것이다.  안믿어지면, 신명기 14:23을 읽어보기 바란다.  (물론 당시에는 영화관이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바쳐야 네놈 맘에 들겠냐?라는 헌금과 십일(10-1)조에 관한 시비(10-2)조의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헌금 올바른 십일조’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 ‘얼마를 바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정답과는 멀어도 한참 아에 가망이 없게 멀어져 있는 것이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것이고, 전부 하나님것인데, 바치긴 뭘 바치고 ‘Pre-Tax’는 무슨 ‘프리섹스’같은 개소리이며, ‘After-Tax’는 무슨 ‘아파치 텍사스’같은 헛소리라는 말인가?  정직하게 해서 손해난 회사도 있고, 머리 좋은 회계사 써서, 회사를 손해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 손해난 그만큼의 십분지 일만큼은  교회에서 물어줄 것인가? ‘얼마를 바치는 가’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던지 그것을 하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의미한다.  결과 전(前)에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결과 후에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무조건 감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은 24시간을 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아무 자격도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미 죽은 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믿는 나의 형제 자매님들, 어려울적에는 억지로 헌금바치느냐 마느냐 프리섹스냐 아파치 텍사스냐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힘든 하루하루의 순간 순간,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과 조그만 잔치를 여시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런 비밀스러운 잔치 장소에 나보다도 더 어려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초청하면 그분들께서 사실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요?  아마, 돈을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훨씬 더 좋아하실겁니다.   
(추가: 젊은이들 성경 읽기에 흥미를 끌어보고자 만든 성경 조크 중 하나 입니다. 재미있게 해볼려고,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가끔 모욕적인 언사를 던집니다. 혹,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면,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